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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文 槪 要

 

 자연은 역사와 더불어 예술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다.

자연과 함께한 다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넘어 사람들과 함께하였으며,다양

한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너다니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다리는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

하는 것이기도 하고,공간적으로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지만 종교에서는

세속과 영원한 세상을 연결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금(古今)을 통해 나타난 다리의 사유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조형화 시키고자 한다.

따라서,다리의 서정적인 풍광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전설과 설화 등,그 이념

의 관점에서 주목해보며 ‘옛’과 ‘오늘’의 시각차를 나름대로의 조형의지로 제공

하고자 하였다.

제작방법은 다리가 갖는 외관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기 보다는 점토의 질감

을 자연스럽게 살린 덩어리들을 조적법으로 쌓아 올라가며 시각적 선택과

상상을 작업에 나타내고자 하였으며,특정부분의 절제되고 단순화된 형상과

함께 속파기와 물레 등 자유로운 변형 작업과 즉흥적인 발상에서 오는 우연성

에 의미를 두었다.

유약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조적된 조형의 형태에 흑유와 골드망간유를

중심으로 강한 발색의 유약을 사용하여 형상의 무게감을 유도하였다.

다리가 가진 소박한 정취는 발달된 현대 문화를 통해 육중한 다리로 만들어

지고 있으며,과거를 포함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오늘날 인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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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드러나지 않은 심층적 심리를 예술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다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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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論

1.硏究目的

자연은 인간의 조형활동에 영향을 주어왔으며,이것은 인간이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동시에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과거 섬(島)이었던 남해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었고 지금은 대교

가 가로놓여 육지가 된 사실과 인연에 주목을 하면서 다리를 통해 변모되는

실상을 의미 있게 전개시키고자 한다.

자연과 오랜 세월 함께한 다리는 늘 우리 주변에 있었기에 그 역할을 모를

이유도,낯설지도 않다.놓여있던 자리에 늘 있던 존재이며,과거와 현대를

통해 소통되는 현대인들에 마음과 마음의 연결통로가 되어온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의 잃어버린 순수성을 되찾으려는 대부분의 시도들에는 그

어떤 소박함 내지 고지식함이 존재한다.그리고 대개는 자기의 근원을 어떤

아득한 원형적 실체로 소급(遡及)시키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즉 회향과 회귀의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본 연구자는 다리를 통해 ‘옛’과 ‘오늘’의 시각차를

조망하고 우리가 갖는 꿈과 이상,각박한 현대생활이 주는 안일함과 잃어버린

기억의 편린(片鱗)을 조형을 통해서 회상하고자 한다.

따라서 심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통해 옛 다리의 이미지를 과거의 기억과

현대의 삶에 투영시켜 형상화 하는데 있어,보다 자유로운 발상과 도자조형을

통하여 현대인의 긍정적인 삶을 위한 여유와 보다나은 현실을 발견할 수 있도

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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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硏究內容 및 方法

인간의 예술활동은 단순한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

과 탐구에 의한 미적 상상을 통해 이루어진다.우리는 현재에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정립하고 미래로 향하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내면을 자각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심상을 통하여 다리가

가지는 고유의 느낌을 조망해 보고자한다.

과거의 기억을 유추(類推)하는 매개물로써 다리의 형상을 투영하여 순수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이상적인 삶에 관한 소망과 회귀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이러한 작업에 있어서는 주제의 상징성과 다리의 주변 환경을 임의

의 매개체로 설정하였다.

본인의 심상을 함축한 다리는 옛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겨있는 각기 다른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의미를 부여하였고,따라서 단순한 교통로 이상의 의미

를 넘어 영혼과 정신의 교감 통로로서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주제의 형상화를 위해 먼저 다리에 얽힌 설화나 전설,종교적으로 내재된

의미를 이해하고,시대적 정서와 역사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조형적인 언어

로 체계화 시키고자 한다.

작품 제작방법은 점토에 형성된 형태와 질감을 그대로 유지 한다는 점에

특히 유념하였다.낙하성형 기법을 이용하여 손자국과 낙하된 힘에 의해 생성

된 흙의 형태와 질감에 방향성을 띤 흙의 가변적인 특징을 나타내고자 하였으

며,이는 점토에 반영된 행위성을 구체적인 실험과 습작을 통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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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으로 작업에서 능률적인 효과를 얻고자 한 것이다.

유약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조적된 조형의 형태에 무게감을 주기 위하여

단색으로 분무시유 하였고,다소 집약적인 형태의 부분에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 부분적으로 옹기토를 붓으로 겹쳐서 덧바르거나 매트백유를 2차적으로

분무시유 하여 서정적인 색감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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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本 論

1.다리의 歷史的 考察

다리는 언제 어디서 기원하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을 만큼 인간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요소로 함께 해왔다.

우리나라 다리의 경우 본격적이고 진보된 기술로 짜임새 있게 다리가 만들어

지기는 삼국시대부터이며 이전의 다리는 정착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불편함

을 덜기위해 통나무를 걸치거나 주변의 돌을 띄엄띄엄 놓아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게 한 정도이다.

이렇듯 다리는 예부터 자연과 함께 우리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런 자연스러움은 하나의 경지로 넘어선 형상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다.

질박하게 빚은 옹기그릇들이 포개어져 있는 듯 순박한 우리 다리에는 민속과

전설이 깃들게 되면서 기념물로서 의미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1)

우리나라의 전통미술에 있어서 다리를 소재로 한 그림을 보면 사바세계2)인

속세와 천상의 극락세계를 잇는 구름다리를 나타낸 불교적인 의미와 관련된

형식으로 보여 지고 있다.3)또한,현존하는 다리를 살펴보면 세계 어느 조각

품에 뒤지지 않을 만큼 수수한 자연미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옛 다리 특징은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되어 지는 것이 많다.

1)손영식,『석조문화로 본 한국미의 산책－징검다리 건너 석성에 오르다』,2000,p.95

2)불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일컫는 말.

3)손영식,『옛 다리』,2003,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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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홍예 중심의 머릿돌에 용머리를 새겨 돌출시킨 부분은 불교에서 용은

호법(護法),호국(護國),호민(護民)의 의미를 지니는데,이것은 영혼불멸사상을

믿었던 과거의 우리 민족에게 고통의 세계에서 불국(佛國)의 세계로 가기위해

다리를 건너는 모든 중생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선조

들의 믿음이 담겨있음을 보여주고 있다.4)

옛 다리는 과거의 우리 민족에게는 건너는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였고 과거로

부터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진 역사 속 이야기들은 다양한 해석과 현상을 수용

하는 관용정신을 바탕으로 나타나 과거 다리의 조형미는 미래의 새로운 가치

로 옮겨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인이 추구하고 있는 첨단과학일 지라도 자연의 이치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인공과 자연의 사이에 ‘다리’라는 구조물은 우리의 미의식과

삶의 흔적이자 동시에 오늘날 시작된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자기회귀를 거듭하

는 반복적인 삶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2.다리의 民俗學的 事例

민속은 언젠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습속(習俗)이 아니라

수천 년 내지는 몇 대에 걸쳐 전승하는 전통문화이다.5)

자연과 더불어 오랜 세월 함께해온 ‘다리’는 긴 시간만큼 사람들의 일상 속에

서 함께 존재했고 자연의 조화 가운데 탄생한 구조물에 대한 배경은 오래된

조형의식과 미적 가치로 많은 담론을 제공하고 있으며,현존하는 옛 다리를

살펴보면 다리에 얽힌 설화나 전설,종교적인 이야기와 민속놀이에 이르기까

4)손광섭,『천년 후 다시 다리를 건너다』,2003,p.96

5) 김의숙 외,『민속학이란 무엇인가』,2004,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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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다리명 전래내용

순천시

승주읍

송광사

삼청교

세상과의 절연의 길,관욕의식 이루어짐(속세와 인연

을 끊고 불국으로 향하는 선승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전남

곡성군

태안사

능파각

다리이자 금강문이며 누각인 능파각은 가장 정갈한

마음으로 세속의 번뇌를 던져버리는 불국에 이르는

다리이다.

충남

논산시

강경

미내다리

미내다리를 자기 나이대로 왔다 갔다 하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정월 대보름날이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답교놀이에 얽힌 내용이다.

충북

진천군

진천

농다리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곳과 저 멀리 떨어진 피안

(彼岸)의 세계로 다다르는 출구이다.

전북

남원시

광한루

오작교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지상에 옮겨놓은 광한루의

오작교는 한국최대의 홍예로 슬픈 사랑의 가교로

남아있다.

전남

여수시

흥국사

홍교

출가하는 비구니에게는 도를 이루기 전에는 속세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해탈교이며,출전하는 의성군에게는

이 땅에서 왜적을 몰아내기 전까지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집념이 담긴 다리이다.

경북

경주시

청운교

백운교

다리위의 세계는 천상(天上의)세계요,다리 아래는

속세를 표현하니,청운교,백운교를 지나면 바로

부처님의 나라인 것이다.

창원시

동읍

주남

돌다리

‘새다리’라고 불리는 이 다리는 주어진 환경을 거스

르지 않고,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우리 조상

들의 정신이 가장 잘 투영된 한국의 대표적인 다리 이다.

지 수많은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예로,‘속세로 떠나 부처의 세계로 인도하는 다리’라는 불국사에 전해져

오는 종교적 민담이나,액땜을 막기 위해 다리 밟기가 성해졌던 곳도 있었고,

그곳은 삶의 통로이자 인심(人心)의 집합소로 아직도 오늘날 전해져오고 있다.

지금까지 전래되어온 민속학적 사례는 다음과 표와 같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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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각 지역마다 다리에 관한 이야기는 다르게 전해져 오고 있으며,

다리에 관해 전해져오는 이야기는 자연,역사,사회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크거나 작을 때가 있으며,완만하거나 급속할

때가 있다.하지만 오랜 전통으로 전해져오는 우리의 옛 자취는 결코 도태되

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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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도 판

【도판 1】충북 진천 농다리 【도판 2】전남 송광사 징검다리

【도판 3】 경남 남해군 석교 【도판 4】전남 흥국사 홍교

【도판 5】전남 신안군 암태도 【도판 6】경북 경주시 효불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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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남 정 임 【도판 8】신 상 호

imageofbridge2003 새 1998

【도판 9】김 인 숙 【도판 10】김 혜 영

공간으로 부터 1988 박제된 기억들 Ｉ 2005

【도판 11】KimpeiNakamura 【도판 12】PaulSoldner

멀리서 들려오는 #00152000

히히덕거리는 소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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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試作品 製作 및 說明

1)製作意圖

현대의 다리가 가진 구조적 형상의 의미 보다는 내면의 사유관을 통하여

의미를 재해석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에 일면을 다리

를 통해 현대적인 시각으로 조형화 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조형의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섬에서 육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적,정서적 의미들

을 본인의 조형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는 본질적 고독과 향수를 다리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하여 원래 속해있던 기능과 일상성의 맥락에서 벗어나 자연과 전통을 되새

김질 하는 반성적 행위,그리고 더불어 살아온 시간을 반추해 보고,쉽게 변해

가는 경향에 대한 보상적 입장과 인간이 상처받고 치유 받아야할 부분을 예술

을 통해 조망해보고자 한다.

둘째,설화나 전설,종교적 의미로 해석된 이미지를 참고하였다.

종교에서 다리의 의미는 영원한 세상의 연결을 의미하고,한국인의 마음

속에는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곳과 멀리 떨어진 피안6)의 세계로 다다르는

출구이다.그렇기 때문에 다리는 단순한 교통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6)강 저쪽 둔덕이라는 의미에서 종교나 철학에서 이쪽의 둔덕,즉 차안(此岸:현세를 가리키는 말)의 상대

어로,진리를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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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은 설화나 전설,종교적 의미를 토대로 다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옛 다리를 주관적인 상상의 조형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셋째,자유로운 조형의지와 유희적 발상을 중요시 하였다.

형상을 조형화 하는데 있어,충분한 자료를 통해 주ㆍ객관적인 시야를 넓힌

후 다리가 갖는 외관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재료와 기법에

의한 형태를 본인의 심상에 의하여 인간의 내면적 의식에서 오는 자유로운

변형 작업과 즉흥적인 발상에서 오는 우연성에 의미를 두었다.

또한,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도자기의 물성을 가지고 대중과 함께 현실에

접근하며 도자조형의 시대적 필요성과 미래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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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이디어 스케치

【시작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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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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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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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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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製作過程

(1)胎 土

 본인이 추구하는 조형은 낙하성형 기법을 통한 조적형태이므로 내화성과

점성을 동시에 만족하고 거친 질감의 표현과 건조,소성 수축률이 비교적

적은 샤모트가 다량 함유된 조합토를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형,건조소성 시 생길 수 있는 변형과 뒤틀림을 최소화 하고,이는

구조적인 표현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표 2>조합토의 조합비

(%)

원 료 장석 규석 도석 홍콩점토 카오린 규회석 샤모트 계

조합비 5 15 20 35 15 3 7 100

(2)成 形

다리가 가지고 있는 외관의 형상을 묘사하기 보다는 특정 부분의 절제되어

지고 단순화된 형상과 함께 다리와 어우러진 풍경의 이미지를 재구성하였고,

흙의 가소성에 의한 질감표현을 적극 시도하였다.

점토를 지면에 던지면 그것의 형태와 질감에 방향성을 띤 역동적인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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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이것을 낙하성형기법7)이라고 한다.물리적인 힘의 요소가 점토의

고유 물성에 작용함으로써 감정이 동반된 행위의 흔적이 흙을 통해 나타난 것

이라 할 수 있다.

질감의 효과는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건조 상태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흙의 구성성분에 초벌 소성된 점토입자들이 포함되어 바닥에서

행위의 반작용을 받을 때 샤모트가 점토 표면으로 올라와 시각과 촉각에 자극

을 주는 거친 질감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었다.8)

큰 덩어리를 이루는 부분은 태토를 컷팅하여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면을 돌과

나무막대기를 사용하여 거친 질감을 나타내고 속파기를 하였다.

우연을 가장한 최소한의 조적으로 시각적 선택과 상상을 작업에 최대한으로

끌어들이려 하였으며,의미가 강조되는 부분에서는 집약적이고 보다 섬세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3)釉 藥

유약의 사용은 자연색이 주는 느낌과 같이,옹기토 슬립을 여러 번 덧발라

고태(古態)된 느낌의 효과를 주고자 하였고,청,녹색유를 시유한 뒤 매트백유

를 분무시유해줌으로써 자연에서 느껴지는 청량감과 서정적인 본래의 이미지

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조적된 형태의 무게감과 표면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입체감을 더할

7)낙하성형기법 :중력을 이용한 기법으로 점토덩이를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려 형태를 얻어 완성하는

성형기법 (도예장식 기법)p.145

8)김정원,『행위와 선택에 의한 점토작업』,1999,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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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약

    성분 무광흑유 무광흑유 

원료명 화학성분

인도 장석 K2O․Al2O3․6SiO2 40 41

금산 석회석 CaCO3 19 24

부여 규석 SiO2 6 17

인도네시아 카오린 Al2O3․2SiO2․2H2O 20 8

산화망간 MnO2 3 3

산화크롬 Cr2O3 3 2

산화코발트 Co2O3 ㆍ 1

산화제2철 Fe2O3 9 4

계 100

수 있도록 흑유와 골드망간유를 중심으로 단색시유 하였으며,어두운 발색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중화도 유약으로 3차 소성하였다.

<표 3>유약 조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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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약

    성분 매트백유 크롤링유 골드망간유 동유

원료명 화학성분

인도 장석 K2O․Al2O3․6SiO2 48 21.2 5 48

금산 석회석 CaCO3 3 8.9 ㆍ ㆍ

부여 규석 SiO2 3 32 ㆍ 4

인도네시아 카오린 Al2O3․2SiO2․2H2O 23 24.6 ㆍ 22

백운석 CaCo3․MgCo3 23 ㆍ ㆍ 22

탄산마그네슘 MgCo3 ㆍ 13.3 ㆍ ㆍ

탄산동 CuCO3 ㆍ ㆍ ㆍ 4

산화망간 MnO2 ㆍ ㆍ 35 ㆍ

산화동 CuO ㆍ ㆍ 5 ㆍ

산화코발트 Co2O3 ㆍ ㆍ 3 ㆍ

옹기토 Red Clay ㆍ ㆍ 48 ㆍ

볼 클레이 Ball Clay ㆍ ㆍ 4 ㆍ

계 100

<표 4>유약 조합비

(%)

<표 5>중화도 유약

색상 Red Yellow Blue

번호 C-230 T-110 T-410

※제조사 -한국 석산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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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燒 成

 1차 소성은 속파기와 접합부위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그늘에 충분히 건조시

킨 후 0.5m³,1.0m³도염식 가스가마에서 850̊C까지 초벌구이 하여 유약의

흡수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2차 소성은 1250̊C로 가스가마에서 산화소성

하였다.

망간 골드유나 동유가 높은 온도에서 흐르는 현상을 우려하여 가마 하단부에

재임하여 소성하였고,2차 소성 후 소지에 부착된 유약의 발색정도와 갈라짐

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 유약을 제차 두껍게 분무시유하여 같은

온도에서 10분내지 15분 정도를 더 끌어주었으며,중화도 유약은 1030̊C로

3차 소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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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소성 온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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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試作品 說明

               

【시작품 1】뒷 사람의 길잡이가 되리니...

옹기토 slip매트백유․1250℃ 산화소성․43×23×31(H)cm

 개울이 있어 옛 기억을 추억하고 개울위에 놓인 다리로 지난날을 회상한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오늘날 우리들은 순간적인 변덕과 습관과

둘레의 흐름에 지배당하면서 점차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재에서 찾을 수 있는 과거의 모습을 다리에 투영시켜 이 길 끝 보이지

않는 연결의 끈으로 현대인의 마음속에 잔재해 있는 다리위의 흔적을 통하여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담고자 하였다.

물레성형 후 흙판 조각을 쌓아 올라가면서 제작하였다.옹기토 슬립을 붓으

로 바르고 매트백유를 분무시유해줌으로써 톤의 차이에 변화를 주었고,눈

내린 뒤 다리위의 서정적인 풍경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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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2】잊혀진 존재

유광흑유,중화도 유약 ․1250℃ 산화소성․47×43×42(H)cm

무심코 바라본 얕은 개울가의 돌멩이들은 어린 시절 집 앞 냇가의 작은 돌다리를

회상하게 만든다.

물과 하늘과 다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가슴 설레게 했던 그 풍광은 이제는 지나버

린 기억으로 남고 달라진 환경에 익숙해져야 하는 현실 앞에 놓여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길 위의 육중한 다리만큼이나 수많은 차들과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일상적인 소중한 것을 지나친다.

본 작품은 개인적 사고와 회상의 기록으로 남겨진 의식 혹은 무의식의 흔적을

통해 본인의 심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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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3】텅빈 기억

크롤링유․1250℃ 산화소성․42×25×54(H)cm

발달하는 현대문명 속에서도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

현 사회의 이면에는 과거에 대한 향수나 귀소성이 욕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본 작품은 산업사회로 나타나는 회귀성과 인간의 욕구의 틈에서 위태하게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다리로 묘사하였으며,크롤링유를 두껍게 시유하여

존재 상실의 표현으로 갈라짐을 극대화하였다.

조형적으로 전체 외형에 긴장감을 유도하여 현대인들이 가지는 불안정한 모

습을 작품에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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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4】그 곳엔 내가 없다

골드망간유․1250℃ 산화소성․42×15×37(H)cm

 옛 조상들은 다리에 각기 다른 세계와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의미를 부여하

였다고 한다.

본 작품은 돌아갈 곳 없이 떠도는 현실에서 순수한 안식처로 떠나는 매개체

이며 다리는 우리가 현실과 저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끝없는

방황으로 나타난다.

얽매이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도착점이 없는 고립된 형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서로 다른 높이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다리의 형상을 투영시켜 표현하

였고 어두운 단면을 묘사하기 위해 골드망간유를 선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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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5】마음이 머무는 풍경

동유,매트백유․1250℃ 산화소성․42×27×52(H)cm

모든 현대인들은 과거와의 대화에서 미래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삶의 순간순간에 그것은 때로 어른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현실을 꿈꾸는

시선이 되고 곧 소멸할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어쩌면 현실을 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허상에서 오는 불안한 심리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리는 자연과 더불어 오랜 세월 늘 같은 자리에 존재해 왔다.여기서 나는

청색을 통하여 지난 삶에 잠재된 비전(比前)을 서정적인 형식으로 승화하고자

하였고,매트백유로 이중시유함으로써 겨우내 움츠린 우리의 모습을 함축적으

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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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6】잔재

옹기토 slip․1250℃ 산화소성․35×28×58(H)cm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과거 존재했던 모든 것을 하나,둘

짓밟아 버리곤 한다.오래된 이끼로 축적의 시간을 나타내는 옛 다리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소박한 풍경을 잃어가고 있다.

반복적으로 쌓아올린 거친 점토의 형태로 현대인의 잠재의식 속에 누적된 기억의

단상을 표현하고자 하였고,옹기토 슬립으로 두껍게 덧칠해주어 표면의 갈라짐의

효과로 사라져 가는 옛 다리의 모습을 기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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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7】버리고 떠나기

매트백유․1250℃ 산화소성․46×19×49(H)cm

화려하고 현란한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감각적인 자아와 삶의 뒷면에 숨어있

는 공허함은 현대인들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든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각틀과 부러질 듯 솟아있는 잔재의 형상을 다리에 투영

하여 도시 속 인간의 불안전한 공허함과 현대인들이 저마다 가슴속에 막연한

그리움으로 간직하고 있는 상실된 고향,원형(原形)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

다.

전체시유는 형태미를 강조하기 위해 단순하고 명료한 느낌의 매트백유로

분무시유 하였고,먹을 사용하여 균열간 곳을 스펀지로 두드려 복잡한 현대인

들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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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8】올려다 보다

유광흑유․1250℃ 산화소성․48×23×60(H)cm

 

끊임없이 이동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의 일상은 파편적인

조각으로 흩어져 고립과 소통 불가능성,그에 따른 내면의 깊은 상실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하성형으로 생성된 각각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접합함으로써 불안정한 조형

형태에 긴장감을 엿볼 수 있도록 하였고,표면의 질감과 곡선은 현대인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대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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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9,10】서로다른 회향 I,II

                                                                                         

              68×50×24(H)cm 60×50×14(H)cm

무광흑유,유광흑유,중화도 유약․1250℃ 산화소성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때는 아쉬움도 미련도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갓난아이가 그리움을 알 즈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

하고 고향 바다를 그리워하며 大橋를 건널 때,다시 되돌아올 때 나는 누구였던가

를 되새겨 본다.

표면의 거친 질감을 파도의 이미지로 추상적으로 묘사하여 방황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나타내고자 하였고,이런 심리적 갈등감은 RedC-230의 중화도 유약의

강한 발색을 통해 작품의 내재된 깊이를 한 층 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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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結 論

본 연구는 자연의 구조물이 작가의 조형입장과 태도에 따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자아의 존재적 가치는 자기완성과정 중 오랜 시간에 걸쳐 정제(精製)

된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으나,본 연구는 회향과 회귀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다리’라는 하나의 형상을 본인의 내면적 심상으로 재구성하여 현대인의 이상

적인 삶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다리’라는 평범한 소재는 본인의 관찰과 경험에 의해 조형작업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다.

둘째,전설이나 설화,종교적 의미로 해석된 내용들이 담론으로 제공되어

작업에 도움이 되었다.

셋째,성장과정에서 체험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유희적 발상으로 전개되면서

독자적인 조형의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넷째,대상을 직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식의 전환과정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부합하는 일환(一環)임을 깨달았다.

제작과정에서의 여러 경험과 실수는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계기였으며,이러

한 연구과정이 현대인들에게 마음속 깊이 잔잔한 감흥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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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PotteryShapesusingBridges

Kim,EunYoung

Dept.ofCrafts

GraduateSchoolof

SungshinWomen＇sUniversity

Nature has been the mostimportantorigin forinspiration in artistic

expressionalongwithhistory.

Weseebridgesthathavebeenwithnaturealsohavebeenwithpeoplefor

thousands years,and various stories about the bridges have been

transmitted.

Bridgewithameaningofmorethanjustcrossingnotonlyconnectsthe

pastandthefutureintermsoftime,butalsoconnectsmindandmindin

termsofspaceandconnectsthesecularworldandtheeternalworldinthe

religiousviewpoint.

Thecurrentstudyaimstoreinterpretthemeaningofbridgeinancient

andmoderntimeswithmodernviewpoint,

Accordingly,itintendedtosuggestthedifferencebetween'thepast'and

'thepresent'intermsoflegend,taleandideologyalthoughlyricalscenery

ofbridgewasdamagedalot.

Theproductionmethodwastopilinguplumpswithnaturalclaytexture

and express visualchoice and imagination on the work rather than

expressing the exteriorofbridge as itis.Along with restrained and



simplifiedshapeinacertainpart,liberaltransformationsincludingdigging

insideandaspinningwheel,andaccidentfrom improvisedconceptionwere

emphasized.

Strongglazessuchasblackoilandgoldmanganicoilwereusedforthe

piledshapethatcanlooklightinordertogiveasenseofweighttothe

shape.

Simpleatmosphereofbridgewastransformedintoheavybridgethrough

developed modern culture.The meaning ofbridge was thoughtagain

focusingonexpressingdeeppsychologythatisnotseeninthepresent

containingthepastandfuture-orientedpresenthumanimagewit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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